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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[Focus]
  - (태양광) 美 상무부 태양광 우회 수출 예비 판정 결과 및 시사점 
◈ [What’s News]
  - (경제지표)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둔화 소식에 시장 긍정 반응
  - (IRA) 재무부·IRS, 전기자동차 IRA 세액공제 지침 일부 공개
  - (반도체) 중국,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안 관련 WTO 제소
  - (국제통상) 미국, 아프리카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550억 달러 지원 발표
  - (ESG) 핵 융합 기술 발전으로 청정에너지 사회 진입 기대

◈ [Top Headlines]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Focus

가. 개요

□ 美 상무부, 태양광 셀․모듈 제품에 대한 우회 수출 예비 판정 발표(12.2)

◦ 지난 4.1 개시됐던 우회 수출 조사(Circumvention Inquiry) 결과,

- 중국 태양광 제품이 동남아 국가(말레이시아, 태국, 베트남, 캄보디아)로

우회하여 미국의 반덤핑․상계관세(AD․CVD)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

- 동 발표는 예비 판정(preliminary determination)이며, 최종 판정은 ’23.5.1 기한

◦ 조사 대상 4개국에서 ‘국가 전체’(country-wide) 우회 수출 긍정 판정

- 소명된 일부 기업을 제외한 해당국 全 기업에 AD․CVD* 적용 예정

* 반덤핑 관세율 18.32%~238.95% / 상계관세율 14.75~15.97%

- 3개국 4개 기업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 결과, 우회 수출 부정 판정 

*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우리 기업 한화큐셀은 우회 수출 혐의 적용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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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AD․CVD 우회 수출 부정 판정 기업 >

국가 순번 기업명

캄보디아 1 New East Solar (Cambodia) Co., Ltd.

말레이시아
1 Hanwha Q CELLS Malaysia Sdn. Bhd.
2 Jinko Solar Technology Sdn. Bhd.

베트남 1 Boviet Solar Technology Co., Ltd.

[자료] 연방관보

□ 대통령 긴급명령(6.6)에 따라, 모든 우회 수출 관세를 한시적 유예

◦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령(proclamation)을 통해 비상 권한 발동

- 우회 수출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4개국 소재 기업에 대한 AD․
CVD 부과를 24개월 동안(’24.6.6까지) 중단하도록 명령

◦ 태양광 제품 수입 가격 급등을 우려한 미국 내 설치 업체와 청정

에너지 전환 지연을 우려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

2. 배경 

□ (’12.12.7)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AD․CVD 부과 결정

◦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(ITC)는 중국산 태양광 셀․모듈 제

품의 덤핑 수출과 부당 보조금 수혜 혐의를 인정하여,

- 반덤핑 관세율(특정 기업 대상 18.32~24.48% / 그 외 전체 

249.96%), 상계관세율(특정 기업 대상 14.78~15.97% / 그 외 전체 

15.24%) 부과

□ (2.8) 미국 제조기업 Auxin Solar는 중국산 태양광 우회 수출 조사 요청

◦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동남아 4개국에서 조립 생산된 태양광 제품이 

미국의 AD․CVD 집행을 회피하고 있다고 조사 청원 (’30년 관세법 근거)

□ (4.1) 상무부, 우회 수출 조사개시 ⇒ (12.2) 예비 판정 결과 발표

◦ 상무부는 4개 국가당 2개 기업을 의무 조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(5.12)

◦ 상무부는 예비 판정 기한을 11.28까지 90일 연장 발표(8.22)
⇒ 예비 판정 기한을 12.1까지 추가 연장(11.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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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예비 판정 세부 내용

□ 조사 범위

 ◦ (기간) 2008~2021년 동안 발생한 해당 제품의 우회 수출 여부 조사

◦ (품목) 태양광 셀, 모듈, 라미네이트, 패널 등 제품(HS 코드 10자리 기준 16개)

* 8501.71.0000, 8501.72.1000, 8501.72.2000, 8501.72.3000, 8501.72.9000, 8501.80.1000, 8501.80.2000, 8501.80.3000,

8501.80.9000, 8507.20.8010, 8507.20.8031, 8507.20.8041, 8507.20.8061, 8507.20.8091, 8541.42.0010, 8541.43.0010

◦ (대상기업) 상무부는 4개국 소재 대상 기업에 질의서 송부

- 총 76개 기업에 질의서를 발송(’22.3.31)했고, 49개 기업 답신 완료*

* 말레이시아(20개중17개), 태국(18개중8개), 베트남(26개중13개), 캄보디아(12개중11개)

◦ (판정 기준) 상무부 우회 수출 판정 여부 결정에 다음 5가지 기준 참고

- ⒧ 조사 대상이 기존 AD․CVD 대상과 동종․유사 제품 여부

- ⑵ 미국으로 수입 이전까지 제3국(AD․CVD 대상) 내 조립․완성 수준

- ⑶ 제3국에서 조립․완성 프로세스의 중대성 여부

* 제3국의투자, R&D 개입수준, 생산공정성격및전체공정에서차지하는비중등고려

- ⑷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가치 중 제3국 생산의 가치 기여 수준

- ⑸ AD․CVD 우회 방지를 위한 적합성에 대한 상무부 판단

◦ (AFA) 조사 회피 기업을 대상으로 ‘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’(AFA) 적용

- 상무부는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일부 기업(질의서 

미응답)을 상대로 AFA*를 적용해 임의로 우회 수출 혐의를 인정함.

* AFA(Adverse Facts Available) : AD․CVD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

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, 상무부가

자의적으로 해당 기업에 불리한 판정 또는 관세를 산정하는 제도를 의미

◦ (향후 계획) 상무부는 기업들이 제공한 정보 검증차 현장 감사를 시행

하고, 추가 업계 의견 청취 후 ’23.5.01 기한 최종 판정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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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예비 판정 결과

◦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회 수출 긍정 판정

- “캄보디아, 말레이시아, 태국,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조립

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셀․모듈 제품이 중국산 부품을

사용함으로써 기존 중국에 부과된 AD․CVD를 회피했다”라고 판정

◦ 조사 결과, 3개국 4개 기업에 대해서 “협의 없음” 판정

* 말레이시아(한화큐셀, Jinko Solar), 캄보디아(New East Solar), 베트남(Boviet Solar)

◦ AFA를 적용해 3개국 22개 기업의 우회 수출 혐의 인정

- 말레이시아 소재 삼성 SDS가 상무부 조사 대응 미흡으로 제재 대상 포함

◦ 대통령 포고문(6.6, 연번 10414)에 따라, 우회 수출 규제 집행 중단 

- 상무부는 세관국경보호국에 해당 제품 수입에 대한 청산 중단

및 현금예치 집행을 중단하도록 명령 (’24.6.6까지)

- 관세 조치 유예를 위해서 수출입 업자는 ⒧ 적법한 수입 경로, ⑵ 우회

수출 부정 판정 입증, 또는 ⑶원산지를 입증하는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

* 단, AFA 적용 대상 기업에는 상기 ⑵, ⑶ 확인서 제출 방식 이용은 불가

◦ 상무부는 우회 수출 관세율 산정을 위해 다음 2가지 방식 적용

- ⒧ 중국에 자매사를 두고 있거나 중국기업이 제조한 웨이퍼를 사용한

경우, 해당 중국기업에 기존 부과됐던 AD․CVD 관세율 적용

- ⑵ 그 외의 경우에는 중국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AD․

CVD 관세율(China-wide rate)을 적용해 최대 254.19% 부과*

* China-wide 반덤핑 관세율 : 238.95 + 상계관세율 15.24%

* 자료 : 연방관보(12.02), 의회조사처(6.08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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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hat’s News

◦ 노동부의 11월 CPI와 근원 CPI 상승 둔화 발표 이후 시장은 연준

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기대(12.14)

- 노동통계국은 11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7.1% 증가, 유동성이 높은 

식품과 에너지값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6%를 기록하는 등 

12개월 만에 최저 성장률을 보였다고 분석(12.13)

- WSJ은 6월 최고치를 기록했던 물가 인상률이 하락세를 보이기 

시작했다며, ‘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겠다’라는 연준의 

계획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

- CPI 발표 이후 미 3대 주식시장(나스닥, 다우존스, S&P500)은 평균 

1.5% 상승. 시장이 연준의 연말 금리인상 속도 완화를 기대 중인 

것으로 언론 분석 (오후 1:30 기준)

- 하지만 지표상 물가 상승률 하락에도 체감 물가는 지속해서 올라 

소비자들이 연말 쇼핑 시즌 지출을 줄일 것으로 관측

* 자료 : 월스트리트저널(12.13)

※ 핵심 광물 및 배터리 구성요소 요구조건은 이번 공개안에 포함되지 

않았으나, 관련 지침은 연내 발표될 예정

◦ 이번 공개된 지침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서면 보고를 통해 IRS로부터

전기차 세액을 공제받는 요건을 안내

(안내 자료 : https://www.irs.gov/pub/irs-drop/rp-22-42.pdf)

- 차량의 최종 조립은 북미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격은 트럭 및 

SUV의 경우 80,000달러 미만, 소형 차량의 경우 55,000달러 미만

□ (IRA) 재무부·IRS, 전기자동차 IRA 세액공제 지침 일부 공개

□ (경제지표) 소비자물가지수(CPI) 상승세 완화 소식에 시장 긍정 반응 

https://www.irs.gov/pub/irs-drop/rp-22-42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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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근 제정된 신규 조항인 최대 4,000달러의 중고 전기차 세액 

공제와 관련된 절차도 포함됨.

- DOT 홈페이지에서 차량 VIN 번호 입력을 통해, 공제 대상 및 

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, 차종·연도·트림에 따라 확인 가능 전망

(VIN Decoder : https://www.nhtsa.gov/vin-decoder)

* 자료 : IRS 보도자료, 블룸버그, 폴리티코(12.13)

◦ 중국은 미국의 10월 반도체 수출통제안이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며,

세계무역기구(WTO)에 분쟁해결 소송을 제기

- 미국은 자국 수출통제가 WTO의 국가 안보 예외 조항에 해당

한다고 주장했으며,

- 현지 언론은 WTO 항소기구가 마비된 점을 언급하며 중국의 

소송이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몇 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

◦ 한편,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네덜란드·일본 등과 반도체 

수출통제와 관련해 협의 중임을 언급

- 현지 언론은 네덜란드·일본이 동참할 준비는 완료했다고 보도

했으며, 수 주 내로 규제가 발표될 가능성을 크게 평가  

* 자료 : 블룸버그, 인사이드트레이드(12.12)

◦ 미국과 아프리카연합(AU) 회원국 49개 정상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

백악관은 아프리카에 3년간 55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공식 입장 발표

- 13일에서 15일간 워싱턴 DC에서 열릴 미ㆍ아프리카 간 정상회의는

오바마 행정부 이후 약 8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로, 미국의 아프리카에

대한 영향력 회복 및 강화가 목표

□ (반도체) 중국,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안 관련 WTO 제소

 □ (국제통상) 미국, 아프리카와 정상회담에 앞서 550억 달러 지원 발표

https://www.nhtsa.gov/vin-decod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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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부 여론은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과 아프리카의 우크라이나 전쟁 

지원을 미국의 목표라고 추측하였으나,

- 백악관은 본 회담은 중국과 아무 관련이 없고 어떠한 조건부 강요 

또한 없을 것이라 일축

- 한편, 미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는 미국ㆍ아프리카 무역 협상의

다음 단계를 위해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무역지대 국가들과 양해 

각서를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발표

* 자료 : 로이터(12.13)

◦ 핵융합 실험 성공은 상업적 에너지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
‘

- 에너지부 산하 캘리포니아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는 핵융합 

실험에서 첫 에너지 증가율을 달성(12.11)했다고 발표하며 향후 국내 

청정에너지 생산에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 

- 핵융합은 두 개의 원자를 충돌시켜 공기 중에 생성되는 에너지로 

전력을 생산한다는 이론이나 충돌 시 약 섭씨 1억 도의 열이 필요

하므로 일반적인 생산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중론

-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성공이 미국의 “탄소감축을 

위한 중요한 돌파구”라고 호평하며(12.12) 자세한 성과는 결과 분석 

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

- 로이터는 핵융합 기술이 상용화되면 탄소 배출과 핵폐기물이 없는

친환경 핵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빌 게이츠, 같은

투자자와 민간의 협업으로 약 50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보도

* 자료 : 로이터 (12.12)

□ [친환경] 핵 융합 기술 발전으로 청정에너지 사회 진입 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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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p Headlines

언론사 주요 보도내역

Wall Street Journal

Sam Bankman-Fried Charged With Defrauding FTX Investors by SEC

(SEC, FTX설립자 사기 협의로 기소)

https://www.wsj.com/livecoverage/sam-bankman-fried-arrested-ftx-congress

The Washington Post

Prices cooled last month, raising hopes that inflation is easing

(21년 12월 이후 연간 인플레이션 증가율 최저치 기록)

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business/2022/12/13/cpi-november-inflation-fed/

New York Times

November Inflation Report Price Gains Slow More Than Expected

(11월 인플레이션 보고서, 물가 상승세 완화 기조)

https://www.nytimes.com/live/2022/12/13/business/november-inflation-report

CNN

Nuclear fusion: How long until this breakthrough discovery can power your

house

(핵 융합 기술에서 청정 에너지 미래를 찾다)
https://www.cnn.com/2022/12/12/us/common-questions-nuclear-fusion-climate/index.html

USA Today

Trump in trouble: Republican support for his 2024 bid falls amid political,

legal setbacks

(트럼프의 흔들리는 지지율, 2024년 대선 출마 가능할까?)
https://www.usatoday.com/story/news/politics/2022/12/13/trump-support-gop-2024-p
residential-race-poll/10882346002/

Notice

□주요 경제통상 일정

12.13(화) 11월 소비자물가지수 (Consumer Price Index)

12.13(화) 11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(Core CPI)

12.14(수) 연준 금리인상률 발표 (Federal Rate Announcement)

12.15(목) 11월 소매 판매율 (Retail Sal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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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- (자료발간)

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시행규정마련동향및주요내용(US22-46)

필수에너지‧희토류안보및온쇼어링법안및주요내용(US22-45)

미국3분기수출입실적분석및현지전망(US22-44)

미국양당중간선거공약주요내용및선거결과전망(US22-43)

미국 3분기GDP 성장률발표에따른경제전망(US22-42)

미국바이오방어전략주요내용및시사점(US22-41)

미국탄소국경조정제도도입경과및우리수출영향분석(US22-40)

미국산업안보국(BIS) 대중반도체수출통제주요내용및현지반응(US22-39)

바이아메리카정책후퇴로본 IRA 전기차전망(US22-37)

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(US22-기획4)

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(US22-기획3)

- (인터뷰) 前상무부수출통제담당차관보케빈울프(12월 12일 업로드예정)


